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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문지리와 유교문화경관

1) 마을입지와 지리적 환경

의성의 아주신씨 일가는 조선중기 이래 명망 있는 가문으呈 手백 년간 

봉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하여 왔다.

아주신씨(鶴州申 氏)의 본관인 아주는 본래 五려말에 거 제속현(巨濟屬縣) 

이 었던 아주현을 말하는데，아주신씨 는 아주현외 권지呈장(權知戶長) 영 

口U英美)의 旱손돌이다. 이둘이 의성에 세거하게 된 것은 4세 윤유(允濡) 

때早터이다. 윤유 -^ 우 ^ 광귀 나 희신(希信) 건(乾)까지는 상주 관 

할의 단밀(丹密)에 세거하였다. 9세손 시생(始生) 때에 안동군 풍북면(豊 

北面) 정사동(鼎寺洞)으互 이주하였다가 10세손 개보(介甫) 때 비互소 의 

성군 봉양면 상리동(上里洞)으로 옮겼고，14세손인 지제(之梯) 때에 현재 

의 苦앙면 귀미리에 세거하게 되었다.

신지제는 자가 순보(順甫)，互가 오봉(梧峰) . 오재(梧齋)互 증조는 증 

창례원판결사 한(翰)이고，할아버지는 증공조참관 응규(應奎)이며, 아버지 

는 증좌승지 몽득(夢得)，어머니는 월성박씨 민수(敏樹)의 딸이고，早인온 

함안조씨 71(址)의 딸이다. 일찍이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磯)와 학苦 

(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공早하였고，巧89년 증광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중앙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이 과정에 중앙의 여러 영남 

출신 관료둘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의성군 봉양면은 의성군의 중남早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외성音， 

서쪽으로 비안면，남쪽으豆 금성면，북쪽으로 안평면에 접한다. 면외 북早 

는 저산지暑 이루고，북동쪽에서 홀러오는 남대천과 남동쪽에서 흘러오는 

쌍계천이 면의 중앙早에서 합류하여 봉천이 되어 서쪽으로 흐른다.

그 중에서도 아주신씨외 집성촌인 귀미리는 봉양면 면소재지 도리원(桃 

李院)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마을의 앞에는 낙동강의 지류 

인 남대천이 흐르고 있으며，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기舍 아래에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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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을 인근에는 대旱 - 감 ■ 互도 동 과일나早가 많으며，마을 안의 

커다란 연못 또한 풍요함올 더해주고 있다.

신지제가 여러 곳에 영주(永住)할 터를 吾색하던 중 산수가 수려한 이 

곳을 텍했는데，당시외 마을 명청은 외성현(義城縣) 금뢰면(金磊面) 귀호 

(龜湖) • 귀장(龜莊) 등으로 불렸으나，마을외 뒷산이 거북이의 등과 꼬리

모양을 한 채 남 

대천으로 喜러내 

러는 형상올 하여 

귀머로 명청이 바 

뀌었다. 업향 당 

시에 기슬된 둥지 

(桐誌)인 『귀장지 

(龜莊誌)』에 의하 

면 신지게가 이곳 

의 돌과 平른강 ■ 

매화 - 기러기 ■

国

< 오봉종택 전경 >

같매기 등을 찬미한 흔적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의성군 봉양 

면 귀미동이 되었다가. 1988년 5월 1일 동외 명청을 리로 변경하여 오늘 

날의 귀미러에 이르렀다.

귀叫에 세거하고 있는 아주신씨 봉주공파(鳳州公派)는 5세손 우(祐)의 

차자 광귀(光貴)를 중시조로 한다. 봉주공파라 부르게 된 연유는 광귀가 

황해도 지봉手사(知鳳州事)暑 역임하였기 때문이다. 봉주晋파는 또한 귀 

파(龜派)라 營러는데I 이는 귀미러률 중심으로 대대로 세거하여 왔기 때 

문이다. 현재 귀미리에는 낙선당(樂善堂)파 신지제신도버(申之燃神道碑) ■ 

금산서원(錦山書院) ■ 죽애정(竹産亭) • 감애정(鑑里亭) • 삼지당(王知堂) ■ 

창암정(蒼巌亭) 등 아주신씨 유객둘이 많이 남아 있다.

2) 유교문화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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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선당 ■ 오苦사당

아주신씨 오봉香택 안쪽의 낙선당은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悚)외 아듈 

고告 신흉망이 서원으로 썼던 건吾이 있다. 낙선당은 1691년에 건축하여 

1740년에 화재롤 업고，

1752년에 재건했으나 

거의 무너지게 된 것을 

1971년에 중건하여 오 

늘에 이旦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낙선당을 

비롯한 오봉종택의 건물 

돌을 복한군돌이 병원으 

로도 사용하였다고 한 

다. < 낙선당 >

낙선당의 뒤쭉에는 오

봉(梧峰) 신지제(中之憐)暑 불천위至 모시는 오봉사당이 있다. 사당외 안 

쪽에는 신지제의 暑천위 위페暑 비롯한 4대봉사를 한 위페音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신지제외 유물인 갓과 칼을 보존하고 있다.

巧) 금산서원 ■ 장대서원

도리원에서 봉양면 귀미리로 가는 길 한쪽에 금연정사(錦淵精舍)는 본 

래 회병(晦屛) 신체인(申體仁)이 세속외 명 에와 탐욕을 덜리하고 1776년 

(영조 52)에 귀미에서 건너보이는 금산 언덕에 금연정사를 지어 旱학을 

양성하고 학덕을 쌓던 곳이다. 1912년 금연정사가 早너지고 현관만이 남 

았는데，신증기(申宗基)가 정사 중건을 유언으로 남겼다. 이에 후손과 유 

림의 공외(公議)로 1977년 강당을 짓고，1981년에 서원으로 승격하여 금 

산서원이라 불렀으며，신지제(申之梯)，신체인(中體仁)을 제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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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서원은 마을에서 4km 

정도 떨어진 苦양면 장대러에 

있는 서원이다. 1610년巧-해 

2)에 신지제가 早진을 기르기 

위해 강당을 건립한데서 비롯 

되었다. 그외 사후 그 자리에 

그률 경모하기 위한 경현사 

(景賢祠)暑 세웠고，이어 장대 

서원(藏待書院)으至 개청하였

< 금산서원〉다. 서원명은 당시 외성현령 

이었던 여헌 장현광이 ‘장기

어신(臟器於身) 대시이甚(待時里讀))’이란 현관을 써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702년에 사(祠)暑 서원으豆 승격하여 유지해 오다가 186S년 8월 

에 대원군의 서원 철페령에 따라 훼철 되었다. 이旱 신원록(申元祿)의 旱 

손인 신달섭(中達變)파 신지제외 卒손인 신태근(申泰根) 등이 공의暑 모아 

1987년에 경현사률 복원하였고，1996년에는 신원똑외 旱손 신진둘(申顚 

g) 이 당회(堂會)의 

뜻을 모아 강담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신지게 

冲之梯) 暑 비롯한 

김광牛(金光辉) ■ 이 

민성(李民歳) ■ 신원 

족(申元祿)이 서원 
에 배향되었다. < 장대서원 >

서원에는 동재(東齋) • 서재(西譜) ■ 신문(神門) • 명륜당(明倫堂) • 견사 

청(奠祠廳) 등의 건量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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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가의 인물과 문헌자료

1) 종가외 인물

의성에 세거하는 아주신씨(携洲申氏)는 고려말 거제속현(巨濟屬縣)이었 

던 아주현(携州縣)을 본관으豆 한다. 영조 때 편찬된『문헌비五(文獻備考) 

』，1924년에 간행된『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및 아주신씨의 가첩 

(家牒)에는 고려 때 아주현의 권지豆장(權知戶長) 영미(英美)가 시조互 기 

록되어 있다.

아주신씨가 의성에 정착하게 된 것은 4세 윤유(允濡)가 상주 만경산(萬 

景山)，즉 지금의 의성군 단밀면으로 이주하면서 비롯되었다. 그의 손자 

광早(光富)와 광귀(光貴)의 旱손둘은 분파하여 각각 내早령공파(內府令公 

派) • 音파(邑派)와 봉주공파(鳳州公派) • 귀파(龜派)呈 불린다. 봉주공파 

는 14세 지제(之梯)가 의성군 苦양면 귀미리에 이주한 이旱 己00여 년 이 

상 세거지를 형성혜 왔다.

신지제를 비롯한 그 旱손둘의 학통은 뢰 계학맥 내의 서애(西産，류성룡) 

• 학봉(鶴峰，김성일) • 여헌(旅軒，장현광)에 연유한다. 그둘은 의성김씨 • 

풍산류씨 • 안동김써 • 안동권써 • 영양남씨 • 한양조써 • 광산김씨 등 지 

역의 명망있는 성씨듈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향촌내에서 사회적 • 신분 

적 기반을 굳건司 하였다.

(1) 불천위 신지제(申之梯; 1562〜 1624)

자는 순보(順甫)이五，호는 오봉(梧峰) . 오재(梧齋)이다. 조부는 증공조 

참판 웅규(應奎)이五，아버지는 증좌승지 몽号(夢得)이며，어머니는 월성 

박씨 민수(敏樹)의 딸이다. 早인은 함안조씨 지(址)의 딸이다. 신지제는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磯)와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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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릴 때부터 신의가 두터웠으며 심지가 굳었다. 그가 김언기의 문 

하에서 수학할 때 문도 70여 명이 산에서 델감을 구하여 서당에 吾을 지 

켰다. 하루는 권태일(權泰一) • 박의장(朴毅長)과 함께 산에 델감을 구하 

러 갔는데，마침 한 노인이 산에 나무를 하고 있었다. 신지제는 벗둘과 

그 노인에게 델감을 구걸하였는데，노인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다가 욕을 

하였다. 함께 간 친구가 화가 나서 노인을 밀쳤는데，노인이 그만 낭떠러 

지에 떨어져 죽었다. 노인의 아둘이 관가에 五소하여 밀친 친구가 관에 

끌려갔다. 신지제는 다른 벗에게 "早리 세 사람이 함께 갔으니 한 사람에 

게 죄를 씌울 수 없다；’라고 하고，관가에 따라 듈어가서 서互 자신이 밀 

쳤다고 주장하였다.

수령이 이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노인의 자식에게 "이 세 명은 

릇날 재상감이다. 네 아비의 죽옴은 안타깝지만 한번 용서하여라."고 하 

였五，이둘에게는 노인의 장례를 함께 치를 것을 명하였다.

신지제는 17살에 절에서 공早를 한 적이 있다. 하루는 아름다운 시골 

여성이 절에 둘락거리며，깊은 밤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 

었다. 그러자 신지제는 엄숙한 얼굴로 "당신은 밑도 끝도 없이 이곳에 와 

서는 밤이 깊어도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나에게 볼일이 있을 것입 

니다. 당신은 시골 여성으呈 옴音한 생각과 다른 마옴으呈 서생을 더럽히 

려고 하니，어찌 그 죄를 벗어 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훈계하여 그 여성 

을 돌려보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신지제 

는 평소 안면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찾아온 까닭을 묻자，남자가 "号(公) 

이 성대한 덕이 었어 시골 여성을 바른 도(道)로 훈계한 것을 둘었기에 

와서 인사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여성이 신지제의 말에 감동하여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한 것이었다.

신지제는 巧89년(선조 2。4월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고，5월 사 

섬시 직장에 제수되었으며, 1591년 예안현감이 되었다. 그는 퇴계 이황의 

문하에 나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여，스스互 예안현감을 자청하였다. 

예안현감으互 있을 때 항상 도산(陶山)을 왕래하면서 많은 사우(±友)둘과



2|수(군 - q?신M| 오Sg텍

함께 학문의 비결을 강구(講究)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안 지역 

유생돌에게 거의(擧義)暑 촉구하는 격문을 돌렸으며，예안 지역의 의 병과 

함께 왜적을 토벌하였다. 1594년 9월 3일 관찰사 홍이상(洪履祥)이 "고 

을에 거점을 삼을 만한 험준한 산이 있다고 둘었는데，그대가 가서 형세 

暑 보고 오라."는 명을 내리자，신지제는 청량산(淸凉山)을 둘러본 旱 旦 

고하였다. 그 내용이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그는 임진왜란 때의 공을 

인정받아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1601년(선조 34)에는 정언 • 예조좌랑 등을 역임하였고，이둠해 지평 • 

성균관전적 등을 거쳐 1604년에는 세자시강원문학 • 성균관직강 등을 역 

임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창원早사互 나가 백성을 괴롭司던 명화적(明 

火賊) 정대립(鄭乂立) 등을 토至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 

早에 올랐다.

신지제는 자신의 감정을 시(詩)互 많이 표현하였다. 그의 문집인『오봉 

집(梧峰集)』에는 481제의 시가 且인다. 이 가운데 예안현감 시기부터 창 

원早사가 되기 전에 지은 시가 36제이고, 회산잡영(槍山雜詠)」에는 모두 

巧3제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이것은 창원早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을 

모은 것이다. 외직으로 돌아다니는 툼륨이 시를 지었음을 알 午 있다.「 

구당만록(龜堂漫錄)」에는 192제외 시가 수똑되어 있는데，이것은 1618년 

창원早사에서 체직되어 향촌으로 돌아와 6년 동안 한거할 때 지은 시이 

다.「원복촌술사(院北村述事)」는 함안조씨의 세거지인 원북(院北)에 대한 

내력을 옮은 오언고시(五言古詩)이다. 여기에는 그의 서정적인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 밖에 왜란을 겪고 난 旱 백성둘의 피폐한 현실을 근심하며 지은 시， 

처가에서 종살이를 한 여종이 신지제의 집에 와서 86세로 죽을 때까지 

주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으나 자식이 없어 제사지낼 사람이 없옴을 

불쌍히 여겨 지은 시도 보인다.

신지제는 관료互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헌 

早차자(憲府15子)」는 1605년(선조 38) 지평을 역임할 때 어명(御命)으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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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牛에 외한 재앙을 해결 

하기 위한 방도暑 기술한 

것인데，당시 헌장(憲長)인 

박승종(朴承宗)이 시재(時 

宰)暑 몰아세웠다 하여 임 

금에게 올리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신지제는 사직하 

고 귀향하였다.

저서至는 1740년(영조 

16) 현손 건구(震龜)가 편 

집 • 간행한『오봉집(梧峰 

集)』이 전하고, 장대서원에

(2) 신동밍-(中弘望: 1600〜 1673)

자는 망구(望久)이고1 豆는 丑告(孤松)이다. 지제(之梯)외 아音이五，어 

머니는 함안조써이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27년(인조 巧 진사시에 할격하고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早임하지 않 

았다.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早서 ■ 지평 ■ 정언 ■ 풍기군 

牛 • 울산早사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지평으로 있善 때 

도승지 이시매(李時媒)가 자못 패만(惇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干(上奏)하다가 탄핵 당하였는데, 이때 이시매는 자기의 밝音을 선현을 

이골어서 증명하려 하였다. 이룹 듣고 신홍망이 직접 그 소(疏)룰 旦니 

실로 모욱적이어서 이룰 왕에게 진달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吾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直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穂)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 풀려났다.

16己7년(효종 8) 울산早사互 나갔올 때, 내외 치적이 현저하여 선정비가 

세워졌다, 1659년 풍기군수로 나같 때 昔재(邑宰)가 연달아 관청에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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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힘했다. 이旱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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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간행한『고告집(孤松集)』이 전한다.

(3) 신체인(申體仁; 1731~181이

자는 자장(子畏)이고，直는 회병(晦屛)이다. 오봉(梧峯) 신지제(申之‘I弟)의 

7세손으로 할아버지는 분귀(貴龜)이고，아버지는 도만(道萬)이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소질이 있어 手위를 놀라게 하였으며，향시에 응시 

하여 일등으呈 합격하였다. 구사당(九思堂) 김낙행(金樂行), 강와(剛窩) 임 

필대(巧^、大)，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문언이다, 1781년巧조 5) 이 

상정이 사망하자 신체인온 도학이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동문돌과 함께 

학문에 더욱 힘썼다.

1782년巧조 巧 금연정사(錦淵精舍)가 완성되자 왼쪽 방을 주경재(主敬 

齋)，오른쪽 방을 집의재(集義齋)라 이吾짓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성晋이 

간략하고 거짓이 없었으며 언행에 있어 준엄함이 있었다. 평생을 가난하 

게 지냈지만 가난올 봅편하게 여기지 않았고, 세속외 영화를 구하지 않았 

다. 어떤 때는 꺼니도 잇기 어려웠지만 학문에 흔돔림 없이 정진하였다.

만년에는 눈병으로 앞을 旦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눈을 감고 정 

좌計여 존양 공부에 힘을 기울였다. 1807년(순조 7) 현감 김상임(金相任)



이 신체인의 경술과 문장이 일세의 모범이 된다고 하여 천거하였고， 

1808년에는 방백(方伯) 윤광안(尹光顔)이, 1809년에는 정동관(鄭東觀)이 

각각 신체인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신체인은 한유(韓愈)暑 특히 좋아했으며, 천문지리 • 병가 • 산牛 • 복서 

• 의약 등 섭렵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지만，중년 이旱로는 오로지 정주학 

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문집『희병집(日每屛集)』에 실린「천학종지도변(天學 

宗旨圖辨)」은 천주교에 대한 비관서이다. 거기서 신체인은 "기豆 지역의 

총명한 인재둘 가운데 많은 사람둘이 근래 중국을 통해 둘어온 천주학에 

심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早려를 나타내었다. 분량이 상당히 방대한더)， 

신체인외 서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알 牛 있다.

신체인은 최수구(崔數咎) • 이종牛(李宗沫) • 김종덕(金宗德) • 류장원 

(柳長源) ■ 조술도(趙述道) 등과 긴밀한 학문적 교유를 하였다. 신체인온 

특히 김종덕에게 많은 편지暑 보냈는데，거기에는『심경강록간且0。經講 

錄刊補)』의 간행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그둘은 편지룰 통해『심경강록간 

보』에 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종덕은『심경0。經)』관련 주석서 

가운데 가장 방대한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남지역을 대표하 

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신체인이 류장원에게 旦낸 편지에는 류장원 

이 저숱한『계집고증(溪集考證)』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계집五증』은『 

뢰계집(退溪集)』에 대한 주해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층실한 것으로 평가 

된다. 신체인이 당대 영남좌도의 거유둘과 밀접한 교유를 나누고 있는 것 

으豆 미早어 그외 학문적 위치를 짐작할 午 있다.

신체인의 학문은 주경(主敬)을 기본으呈 하五，정좌(靜坐)暑 요법으로 

삼았으며，정제엄숙(整齊嚴肅)과 정의관존첨乂1(正衣冠尊瞻視)외 공早에 힘 

을 기울였다. 일찍이 경(敬)을 논하는 학설과 경을 지커는 공早 방법이 

모든 책에 서舍되어 있으나 여러 군데 흘어져 있어 배우는 사람둘이 쉽게 

알지 못한다고 하여『승경록(崇敬錄)』을 저술하기도 했다.

호문곡군자(湖門六君子)呈 금산서원(錦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고，저서 

로는『회병집(晦屛集)』과『승경록(崇敬錄)』등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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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택에 전해오는 문헌자료

오봉종택에 전해오는 문헌자료는 호계가문의 고문서와 더불어 200己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77互 엮은 바 있다. 이 

呈써 오봉종택의 五문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고문서를 검토한 

연구 성과도 나왔다. 오봉종택에서는 2003년 종가에 旦관해오던 고서 78 

점과 고문서 85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하였다.

오봉종택의 고서 가운데는『오봉집(梧峯集)』■『고송집(孤松集)』등외 

문집류와『영남동도회(嶺南同道會)』■『장사일록(長沙日錄)』•『갑진걸물 

절왜사소(甲辰乞勿絶倭使疏)』•『귀미구旦신장도목완의(龜尾舊默新粧都目 

完議)』•『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命卷)』•『재사완외(齋舍完 

議)』등의 펄사류(筆寫類)가 있다. 필사류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5 

豆로 지정되었다. 고서 가운데 몇몇 자료의 내용을 소개 하면 다옴과 같 

다.

『오봉집』은 1740년巧呈 16) 신지제의 현손 진구(震龜)가 편집 • 간행 

하였다. 문집 가운데 시(詩)에는 창원早사互 있을 때 지은 것을 모은「희 

산잡영(槍山雜詠)」과 예안현감으로 있을 때 지은 것을 적은「유청량산록 

(遊淸凉山錄)」등이 수록되어 있다.「유청량산록」은 신지제가 巧94년 9 

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청량산을 유람하丑 기록한 기행문이다. 그때 금 

난午(琴蘭秀)가 香행하였으며，치원암 • 안중암과 몇몇 봉우리를 간신히 

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넉넉히 유람할 겨를이 없옴을 아쉬워하였 

고，김牛온(金守溫)이 불교에 아부한 시를 보고 유자(儒者)의 죄인이라고 

평가했으며，뢰계 이황외 유향(儒鄕)을 홈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차자(备3子) 가운데「헌早차자(憲府备3子)」는 사헌早에 재직할 당시 왕에게 

올린 것이다. 「교선早공신이광악(敎宣武功臣李光岳)」• 「교호성공신丑희 

(敎屋聖功臣高曝)」•「교오련(敎吳連)」등은 임진왜란 당시 왕이 이둘 공 

신에게 내린 교서로 임진왜란 연구에 참고자豆가 된다. 서(書)의「여흑인 

서(與或人書)」는 병마의 폐단이 농가에 극심하旦互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서찰이 다.

『고告집』은 1739년(영조 15)『오봉집』과 마찬가지로 신홍망의 증손 진 

구(震龜)가 편집 • 간행하였다. 시(詩)는 영吾(詠物) • 풍경 • 학문 등을 

주제互 하여 순竿하고 고결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회산봉한식 

(槍山逢寒食)」3수는 16세 때 지은 것으互 시상(詩想)이 뛰어난 것으呈 

평가받고 있다.「제여헌장선생문(祭旅軒張先生文)」은 장현광이 죽은 것을 

애도하여 지온 제문으로，그가 학계와 나라에 이바지한 공적을 높이 청송 

하고 동방의 이학(理學)으呈 이황의 뒤를 이었다고 하였다.

『갑진걸音절왜사소』는 1604년(선조 3巧 약 40여 개의 자豆둘을 필사하 

여 정리한 것이다. 사직소와 책외 서문을 쓴 것，주번 인물과 주고받은 

편지，여행기 등 여러 분야의 글둘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소수서원에 관 

련된 기록과 금강산과 소백산을 여행한 글이 주목된다.

『귀미구보신장도목완의』는 귀미구보(龜尾舊狀) 수세(水稅)와 관련된 완 

외이다. 귀미구보는 신지제가 귀미에 입향하여 살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 

답(蒙利密)에 吾을 델 牛 있도록 計기 위해 길早촌(吉夫村) 앞에 축조한 

旦(狀)이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8개 동외 전답에 관개할 수 있게 

되었고，旦의 관리는 아주신씨가 했다고 한다.

『귀미구旦신장도목완의』는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장에는 완 

의의 목적을 기록하였고，이어 답주 • 경작면적 • 경작자가 기재되어 있으 

며，마지막에는 11개의 조약 절목이 실려 있다. 이것은 경숱년(庚戌年)에 

작성했는데，신지제가 길早촌(吉夫村)에 저수지를 쌓丑 인근의 동네 주민 

천여 豆(戶)呈早터 사용료暑 받아왔으나 기유년(己酉年) 봄에 신씨종가(申 

氏宗家)에서 마지기당 다섯 냥을 거둔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옛 도목(都目)을 고치고，그 규모斗 규정을 새吾게 정비한 것이다. 명단에 

는 지역 ■ 인명 • 논밭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고，권말의 조약절목(條約節 

目)에는 보의 운영에 대한 수칙을 제시하였다. 권말의 첨7](繁紙)에는 

1862년(철종 13) 전주(田主)인 천동재泉洞齋舍)에서 작성한 ‘보중명문 

(狱中明文)’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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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남동도희제명권』은 1601년(선조 34) 영남 출신으互 관직에 있는 

26명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여 만든 제명록이다. 정곤牛(鄭嶋壽)，이호민 

(李好閔)，강신(姜紳)，강사연(姜糸延)，윤화(尹唯)，박옹립(朴應立)，신지제 

(申之梯), 강심(姜沈)，김택룡(金澤龍)，권경豆(權景虎)，류중륭(柳仲龍)，전 

우(全雨)，오극성(吳克成)，이홍발(李弘發)，박광선(朴光先)，권세인(權世 

仁)，권순(權淳)，권두(權濟)，김헌(金憲)，노도형(盧道亨)，이민성(李民歳)， 

권제(權濟)，신경익(申景翼)，이민환(李民宾)，조정(趙靖)，조우인(曹友仁)， 

남복규(南復圭) 등의 관직과 자(字) 및 출신지역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는 상주 8인，함창 4인，군위 3인，영해와 단성 각각 2인，의성 • 성주 ■ 

예안 • 거창 • 초계 • 금산 • 卫령 ■ 안동이 각각 1인이었다. 신지제가 중 

앙관직을 역임하면서 교유했던 인吾둘을 알 牛 있다.

『장사일록』의 표지에는 ‘고송早군행장(孤松府君行狀)’이란 제목이 있는 

데，고송早원군은 인조 때의 문신 신홍망(申弘望)을 일컫는다. 그는 사헌 

早 지평으르 있으면서 1652년(豆종 3) 9월에 페만(惇慢)한 이시매(李時 

媒)의 처벌을 청한 이온발(李溫發)의 상소에 대하여 이시매가 선현의 일 

을 왜곡하여 자신을 번명한 사실에 대해 왕에게 고하였다. 이로 인해 신 

홍망은 당파를 조장한다는 탄핵을 받五 유배되었다.『장사일록』은 그 사 

건의 경과와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의 상소 및 사건이 10월 9일，11 

일-30일，11월 1일~30일, 12월 1일-21일에 걸쳐 날짜별互 상세하게 기 

록되어 있다. 서문은 기미년(己未年) 7월 후손인 생원 진귀(震龜)가 썼고， 

권말에는 신홍망의 손자 신진귀(申震龜)가 찬(撰)한 행장이 실려 있다.

『재사완의』는 1책 분량으互 1717년(숙종 43) 10월 그뮴에 작성하였다. 

완의절목에는 묘제(墓祭)，삼대제사(드代祭祀) 등을 네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도록 하며 그에 소용되는 쌀 • 곡식 - 제기 ■ 기吾 등의 확보와 점검 

에 관련된 사항，초상 때의 早조 범위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제사에 불참하는 경우 태형(笞开IJ)으豆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내용 

도 且인다. 절목 뒤에는 1758년(영조 34) 12월 신성귀(申聖龜)가 작성한 

「추정약조(追定約條)」가 첨부되어 있다. 유사가 잘못이 있을 때는 중벌로



다스린다는 조목，자손이 신병이나 산사(産事) 외에 이유없이 선대 제사 

에 빠지면 태벌(答罰)互 다스린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早 

손둘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헤지는 문중원둘의 기강과 유대 

暑 강화하겠다는 의지至 보인다.

필사 성책 가운데는『정早인조씨불망기(貞夫人趙氏不忘記)』•『고위불 

망기(考位不忘記)』•『임술년종천똑(壬戌年終天祿)』등이 있다.『정부인조 

씨불망기』는 신지제의 처 함안조씨가 상을 당하자 아둘 홍망이 기록한 것 

이다. 내용은 상례 과정，早의록，만장 등이다.『고위불망기』는 신분귀(申 

貴龜)의 상을 당한 뒤 조문객둘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고，『임舍년종천록』 

역시 신분귀가 졸했을 때 상례절Sh 제문，早圣 내용을 기록한 불망기이 

다.

그 외 교지 51점 • 준呈구 24점 • 시권 3점 . 녹페 2점 ■ 예장 2점 ■ 

유지 2점 • 교서 1점이 있다. 교지는 대早분 신지제와 신홍망의 과거 • 

관지 • 추증과 관련된 것으로，그 가운데 홍페는 1639년(인조 17) 신홍망 

이 문과 병과 급제하여 받은 것이고，백페 2건은 신홍망이 1627년(인조

5) 진사에 합격한 것과 신도삼(申道S)이 1727년(영王 3) 생원에 합격하 

여 받은 것이다. 추증교지 2건 가운데 하나는 신지제가 1646년(인조 5) 

원종공신에 추증된 것이五，다른 하나는 그의 早인 조씨가 정早인으로 추 

증되면서 받은 것이다.

豆적자豆인 준호구 24점은 1666년巧종 7) 신홍망대부터 1861년(철종

12) 상기(相基)에 이르기까지 9대 동안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는 노비도 

기재되어 있어 오봉종텍외 시기별 경제적 기반의 추이를 짐작해 볼 牛 있 

다. 신홍망이 67세가 되던 1666년의 준흐구에 기재된 노버는 45구였다. 

1699년 그의 손자 숙범(叔範)의 준呈구에는 107구가 기재되어 있다. 숙 

범의 손자 정오(鼎五) 대에 작성된 준豆구에는 1化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둘의 거주지는 경북 일대를 포함하여 거창 • 김해 • 양산 등 경남 일早 

와 경기도 午원 등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도망 노비의 거주지互 추정된 

다. 한편 정오의 손자 상기 대에 이르러서는 도망노비가 준호구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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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여구만 기재되어 있다.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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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6년 신계노(申溪老)가 작성한 

直구내普，출처; 한국국학진흥원 >

당량은 吾천위 신지제와 그의 아돌 신홍망과 관련된 것이고，준호구는 대 

早분 조선후기에 작성되었다. 필사 성책 가운데는 제사를 통한 종중 간의 

결속과정과 증가와 문중이 형성되는 과정외 일단을 엿볼 中 었는 것도 있 

어서 종가외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정旦률 제공해 준다.

3. 종가의 제례

1) 제례의 현황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있는 오봉종택에는 신지제를 불천위 

로 모시는 오봉사당이 있다. 사당은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187直至 지정 

되었다.

이 종가의 제례는 우선 신지제의 量천위 제사가 있다. 제일은 옴력 1월 

7일인데, 비위외 제일도 같은 날이어서 그날 합설하여 모신다. 기제사는 

4대률 봉사하는데，고조고버위早터 고비위까지 모두 양위를 里시卫 있어



서 총 8회이다. 차사는 정월의 설날과 8월의 추석에 모시고 있으며，10월 

에 묘사를 지낸다.

아래에서는 종손 신영균(中泳均: 신지제의 15대손)斗 종손의 숙부인 신 

병용(中炳用; 69세)과의 면담 및 인터뷰를 참고하여 오봉종택의 불천위 

제사 과정을 기술한다.

2) 吾천위 제례의 과정과 절차

신지제의 불천위 제일을 옴력 1월 7일이다. 비위 함안조씨의 기일도 같 

은 날이어서 합설하여 지내기 때문에 불천위 제사는 1년에 한 차례互 그 

친다. 불천위 제사에는 홀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흘기에 따라 제사를 모시 

고 있다.

(1) 제사 준비

신지제외 불천위 제사는 문중에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종택에서 제 

수와 소비되는 吾吾을 모두 준비하여 진행한다. 종손의 고조대부터 가산 

이 기普어 현재 넉넉하지는 않지만，종가 사람둘이 십시일반으互 찬조하 

여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

오봉종택에는 현재 사람이 장기적으互 거주하지 않고 종손이 주말에 한 

두 번 직장생활을 하는 대구에서 올라와 관리하고 있다. 또 인근에 사는 

친지가 매일 방문하여 종택을 旦살펴주고 있다.

제일이 다가오면 제일 하루 전날，종손과 종부를 비롯하여 가족둘이 종 

텍에 와서 안팎을 청소하고 사당도 정결司 한다. 제수는 종손과 종부 및 

숙早가 대구에서 대체로 모두 마련하여 오며, 메나 갱 • 탕 등은 종택에 

서 마련한다.

제일에 원근에서 제관둘이 도착하는데，예전에는 제관이 100여 명이 넘 

었으나，현재는 즐어서 50-60여 명 정도가 참사하五 있다. 외빈도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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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청송외 함안呈 

써 문중에서 참사하 

였으나 현재는 친지 

둘만 참사하고 었다. 

참사자 가운데 도포 

暑 입은 노령의 제관 

온 1己一20여 명이며， 

그 외에 신병용 써의 

조카별 되는 사람듈 

이 많이 참사하러 온 

다고 한다. 이는 제 < 오종중택 정침 전경 >

지내는 시간을 업제일 새벽에서 기일 저녁으로 바꾼 번화가 가져다 준 

공정적인 면일 中도 있다.

제관이 즐어서 현재 시도기는 작성하지 않으며，참사자둘의 면면을 보 

아가며 그날의 집사자暑 정하고 있다, 초헌은 주인인 종손이 맡아서 하 

며, 아헌은 에서대互 手早가 맡아서 한다. 종헌은 외번이 참사하였올 때 

는 외번에게 맡기며，외빈이 참사하지 않았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둘아가 

면서 맡는다고 한다. 그러고 홀기暑 읽는 집례는 예에 밝은 연장자音 뽑 

아 맡아하게 하고, 술잔을 올러거나 내리는 집사는 젊은 층에서 맡는다.

(2) 제청 마련

제수暑 모두 마련하五 제관이 도착하여 집사분정이 昔나면，제청을 마 

련한다. 제청은 정침의 대청이다. 예전에는 저녁 12시가 지나서 제청을 

마련하여 1시쯤에 제사暑 지냈으나，현재는 8시 정도에 제사룰 지내고 었 

다. 제관도 줄고，또 제사暑 모신 다옴날 모두 적장으呈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7시 반쯤 먼저 정침외 북쪽에 병풍올 편다. 병풍은 12폭으互 여기에는



「뢰계선생 사시옴 십절(退溪先生 

四時吟 十絶)」이 쓰여 있는데，대 

구의 이辛락이 쓴 것이라고 한다. 

병풍외 앞에 교외률 놓고，그 앞 

에 제상을 놓는다. 고위와 비위의 

제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에전에 

는 상을 두 개 준비하여 각각 진 

설하여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그 

러나 현재에는 하나의 제상을 쏘 

?一 었다. 돼냐하면 사당에 도号이 

돌어 제구돌올 苦쳐갔 

고，또 함께 쏘는 제 

午도 있고, 제관도 즐 

었으며, 제牛도 예견 

보다는 간략하게 마련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상 위에는 촉대를 

놓고，제상의 앞에는 

향巧을 놓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할을 둔다.

향안외 왼쪽에는 축관

—一么>.嘗

:望i

-棄$

f i

3,巧

：f I

名i

합'' 倉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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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종택 제례용 병풍〉

교외

0 ©

향로 향합

모사 뢰주

< 오붕종택 제청 배치도 >

을 두어서 축문을 올려早고, 오른쪽에는 早가暑 놓아 술병을 둔다. 향안 

앞에 豆사기와 뢰주기를 두고，관세위는 제청의 오른편에 마련하여 둔다.

巧) 진설

제상이 마련되면 창홀에 따라 8시 정도에 진설을 시작한다. 고위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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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외 제일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메斗 갱 - 떡 • 면 동을 쌍으로 준비하 

며，과일이나 전 ■ 채 동은 같이 사용한다. 집안에 따라서는 과일과 주찬 

만을 진설하고，출주한 뒤에 반갱과 탕적을 올리기도 하는데，오봉종택에 

서는 반갱을 비롯한 모든 제수를 진설한 뒤에 출주하고 있다. 홈기는 다 

옴과 같다.

■ 主人化了序立 ; 4인 이하는" 차례대互■ 서시모.

■ 執事娱諸位 : 집사자는 관세互^4 갖4어 자리에 나아가시

• 盟洗 : 夺号 씻으서으.

■ 執事設蔬果酒饌盤盏S碟米麵■食飯羹湯炎 ; 집사자는 소파와 주창과 반巧 

과 시접과 이연식과 반쟁과 랑적音 짐설하시又.

계관音이 게청에 도열해 서면 집례가 집사자暑 앞으로 나오도똑 한다. 

그리고 준비해둔 제수를 제상에 善린다. 먼저 과일을 善러는데, 서쪽에서 

早터 조율이시외 순서至 올리고 시절과暑 그 다옴에 진설한다. 이어서 전 

과 나물，互와 해를 올린다. 다옴에 반잔과 시접을 놓고, 던과 덕，반과 

갱을 올리면 진설은 마무러된다.

(4) 鲁주

진설이 완료되면，증손은 집사자 4〜5명과 출手暑 위헤 사당으로 나아 

간다. 흘기에 따른 절차는 다普파 같다.

• 主人升語于廟宇 : 즉인곤 者라 고■寻에 나아가시모.

• 出主設位于鹰事 : 奇斗하여 신위 몹 청 사에 안■처 하시모.

- 祝開橫 : 축관은 주곡音 여서모.

창흘에 따라 주인외 길鲁 밝히는 苦촉집사가 앞장서고，그 뒤暑 주인이 

따旦며，출주고사를 아될 축관，그리고 주인을 도와즐 접사자 子세 명이



주인의 뒤暑 따른 

다. 사당에 신주는 

가장 서쪽에 원위 

言 모시丑, 그 다 

옴에 고조고비위 . 

증조고비위 . 圣고 

버위 . 고비위를

1...... ""1 ............
_______ ,
불천위 1 1 고조 증조 조 고

< 불천위 사당 신위 배열도 >

豆신 형태이다. 따至 감실을 두지는 않고 교의에 주득을 안치하고，주득 

안에 신주롤 봉안하였다. 교외외 앞에 제상이 있으며. 그 앞에 향로가 마 

련되어 있다.

사당에 돌어온 주인온 끓어앉아 기일을 맞이하여 신주를 제청으로 모시 

겠다는 내용외 童주고사暑 아흰다. 오봉종택외 출手고사는 다옴과 같다.

今];I孝-1-五代孫泳均

顯先祖考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府君 

顯先祖批 貞夫人 咸安趙氏 遠렇之辰 敢請 

神主出就正寢恭伸追慕

모音 1S대寺 영■균은 현互고 증가성대4 이互참판 행4정대4 音성침 吾4音지 

斗'공과 형섬互비 정'呼인 함안조써의 기일에 잠히 청럽대 신주를 정침으互 旦 

서 삼가 寻互하는 마음昔 피고자 합니다.

고위斗 비위외 기일이 같기 때문에 함 

께 신주暑 정침으로 모셔 제사룰 모시 

겠다는 내용이다. 신지제의 신주에는 

"顯先祖考贈嘉善大夫吏曹藝判兼同知經 

筵義禁府春狄館成均館使世子左副賓客行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 

質官春秋館修撰館府君神主"라고 종서되
< 불천위 사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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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었으며，비위에는 "顯先祖她 良夫A 咸安趙氏 神主"라고 종서되어 었 

다. 그런데 喜주고사문에는 이롤 대폭 측소하여 기재한 것이 오봉증택 喜 

주고사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출手고사暑 아핀 뒤에 주인은 신주暑 

봉안하여 제청으로 모시고 와서 교외에 안치한다. 창흘에 따라 주득을 열 

고，도자를 벗기면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된다.

巧) 감신례와 참신례

참신례와 강신례 가운데 두엇善 먼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대체로 참신례률 던저 하五 이어서 강신례暑 하는 경우가 많은 

데，오봉종택에서는 강신례를 던저 하고 이어서 참신례暑 행한다. 흘기에 

따른 절차는 다옴과 같다.

〇行降神禮
■ 主人立於香案之前 : 폭인은 항암 앞에 서서으.

■ 硫 : 글어 앉으시으.
■ 執事者泰香 : 집사자는 향音 받드시모.

• 主人五上香 : 寻인세 번 향号 태'年시모.
• 俯 化 興 少退 再拜 : 斗려 엎드리고 일어나 王금 号러나 斗 번 절타

시么.
■ 主人諸位跪 : 주인은 심위에 나아가 #어앉으시모.
■ 執事與酒于盞 : 접사자는 잔에 奇号 따르시모.
■ ^义酌授主人 : 音잔音 寻인 에 게 寻시으.
■ 主人受酌祭之茅上 : 4인몬 잔看 방아서 모사 위에 제즉하시

- 執事受虚酌度于故處 : 집사자는 빈 잔音 받아서 대자리에 들리시
■ 主人俯 伏 興 少退 再拜 : 즉인'든 곡'斗려 얼드리고 일어나 조号러나 

-T 번 접타시으.
■ 參神 主人化了皆再拜 : 참신，4인 이 하는 고폭 耳 범 절 하시으.

오붕종택의 강신례는 분향 • 분향재배 ’ 뇌주 ■ 강신재배의 순서에 따라 

강신례暑 행한다. 주인이 향안 앞에 나아가 섰다가 끓어앉는다. 그러면



좌집사가 같이 晋어앉아 주인에게 향을 건텐다. 주인은 이것을 받아 향互 

에 향을 괴우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물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이어서 주인은 다시 향안 앞으로 나아와 晋어앉는다. 그러면 집사자가 

제상에서 잔을 내러 직접 술을 따라 주인에게 건덴다. 주인은 이 잔을 받 

아 모사 위에 세 번 나누어 붓고는 빈 잔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이 잔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놓는다. 이렇게 뇌주의 예가 끝나면 주인온 

다시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어렇게 강신외 예暑 마치면, 참사자 전원이 신에게 早 번 절하여 참신 

외 예暑 행한다.

(6) 초헌례

제수외 진설이 끝나면 신에게 舍을 권하는 초헌의 예가 이어진다. 초헌 

례는 첫 번째 잔을 을리는 순서이다. 대체로 헌작(獻舊) • 제주(祭酒) • 건 

적(進炙) • 득축(讀祝) • 재배(再拜)외 순으로 진행된다. 오봉증텍에서는 

진적외 절차가 생략되어 었다. 초헌은 주인인 종손이 맡아서 計며 흘기의 

내용은 다옴과 같다.

■ 主人諸位東向立盤洗 : 즉인곤 자리에 나아斗 吾쪽音 향타여 서서 4音 

씻으시으.

• 主人神化前跪 ； 4인은 심위의 앞에 量어앉모.

• 執事先取考位前盤盛&授主人 : 집사자S 먼서 고위 앞외 반잔音 취 하여 

4임에게 즉시오.

■ 主人受執盞 : 斗인몬 받아서 잔音 잡3시

■ 執事勘洒于盞 ： 접사자는 장에 슐물 따互시으.

■ 主人祭之茅上W授執事 : 즉인곤 고사 위에 게즉하고，반잔音 집사자에 

게 4시으.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는태의 자리 게 늘으시으-

- 次取她位前盤盖«授主人 : 다告으互 비위 앞외 반잔音 취하여 4인에게 

牛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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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人受執蓋 : 즉입는 받아서 巧专 잡으시오.

■ 執事斟酒于盞 : 집 사자눈 잔에 奇音 따르시모.

■ 主人祭之茅上k义授執事 : 주인4 旦사 위에 제즉하고，반잔音 집사자에 

게 寻시모.

■ 執事受奠于故處 ■ 집사자'능 받아서 는대외 자리에 놓으시모.

• 祝■東向跪 : 夸관은 告족音 향하여 着어앉으서모.

- 主人之左讀祝 ： 즉인 외 위 폭에 叫 즉寻专 1] 으시 모.

• 主人俯 伏 興 少退 再拜 : 4인몬 규斗려 엎드리고 일어나 互号러나 

4 번 절하시모.

■ 主人復位 : 주인문 자리로 号아가시모.

■ 執事取雨位前盤盞退酒 : 짐사자'S ■耳 심위 앞의 반잔音 취타여 奇号 '晉 

리서

께斗 갱을 至함한 제申를 모두 건설한 뒤에 喜주하였기 때문에 강신례 

와 참신례 다옴에 진찬의 절차는 없다. 참신을 마치면 바로 초헌외 절차 

가 이어진다.

주인인 헌관이 손을 씻卫 신위 앞에 나아가 끓어앉는다. 그러면 좌집사 

가 고위 앞에 놓인 반잔을 잡아서 주인에게 건낸다. 주인이 왼손에는 잔 

반을 쥐고 오른손으至 잔을 쥐고 기다리면，우집사가 숱잔에 술을 따른 

다. 주인은 잔을 받아 신주 앞에 올리지 않고 그대互 모사기 위에 제주한 

다. 그러고 그 반잔을 좌집사에게 건네면，좌집사가 본래외 자리에 둘리 

는 것이다.

오봉증택의 불천위 제사는 고위와 비위의 게일이 같기 때문에 喜기에는 

버위외 잔을 甚리는 방법도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 비위에도 같各 방법으로 

잔을 올리며，잔을 甚린 뒤에 가적(加炙)하거나 진적(進炙)하지 않는다.

주인의 헌작과 제주가 끝나면，축관이 주인외 왼쪽으로 나아가 동쭉을 

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오봉종택의 축문식은 다옴과 같다.



維歲义某干支正月某朔八日干支孝十五代孫泳均敢昭告于 

顯先祖考贈嘉善乂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使世子 

左副賓客 行通政乂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館

府君

顯先祖化貞夫人咸安趙氏歲序遷易 

請日復臨追遠感時不勝永慕謹U淸酌庶羞恭伸奠獻尙

•폭세차 互간지 정월 모삭 8일에 豆대去 영分은 감히 현선互고 等가섬대斗 이 
王참판 짐동지 경연 의舌斗 导4관 성巧관사 에자좌4빙객 행4정대斗 音점원 

동4告지 지제교 경경연 참찬관 导4관 4巧관 斗과 현선王버 성■寻인 함안 
互씨께 밝게 아됨니다. 태가 바뀌어서 기입이 다시 들아告에 시간이 지날4록 
느끼워 김이 사모하는 마음音 이집 4가 없音니다. 삼가 담은 奇과 여러 가지 
音식으互 공경히 게사吾 音리모니 4향하시몹么서.

측관이 축문을 읽는 동안 참사자둘은 모두 早복하며，축관이 측문 읽기 

喜 마치면 주인은 신위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자신외 원래 자리互 되 

돌아간다. 이어서 집사자둘이 고위와 비위의 반잔에서 잔을 내려 뢰주기 

에 물리五 제자리에 놓는다. 이互써 초헌의 예가 마무리된다.

(7) 아헌례와 종헌례

아헌은 두 번째互 舍을 올리는 과정이다. 예서에 따라서 오봉종택에서 

는 주早가 아헌을 맡아서 술을 올린다. 안제관둘은 이때 안방에서 대기하 

며，제청에 나아오지 않고 오직 종早만 제례에 참여한다. 다만 신행 온 

신早는 제사를 마치고 사신례暑 마친 뒤에 제상으로 나아와 조상을 됨는 

절을 한다고 한다.

아헌은 축문을 읽는 과정을 제외하고 초헌과 동일하다. 홀기상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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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다옴과 같다.

〇 행아립례

■ 亞獻讀■位束向立블洗 : 아험관'든 자리에 나아斗 音쭉音 향하여 서서 令 

音 씻으시으.

• 亞獻神位前跪 : 아립관은 심위의 앞에 어앉으시모.

■ 執事先取考位前盤盖少义授아현 : 집사자는 ■먼끼 고위 앞외 반잔音 취하여 

아헌관에게 寻시•모.

■ 亞獻受執盞 ; 아히관은 받아서 잔音 잠으시모.

■ 執事掛酒于盘 : 집사자는 잔에 奇音 따르시모.

■ 亞獻祭之茅上W換執事 : 아^관^^ 互사 위에 제즉하고. 巧반音 집사자 

에게 寻시立.

• 執事受莫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분대의 자리에 专旦시으.

■ 次取姚位前盤盞W授亞獻 : 다■!■으互 버위 앞외 반장号 취하여 아헌관에 

게 斗시又.

• 亞獻受執盘 : 아헌관은 받아서 잠音 잠으시么.

■ 軌事掛酒于盞 : 집사자는 잠에 奇音 따르시모.

- 祭之茅上노乂搜執事 : 아헌관은 고사 위게 게寻하고, 반잔号 집사자게게 

즉시 모.

■ 執事受莫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분대의 자리에 놓으시•S-

■ 亞獻俯 徒 興 少退 再拜 : 아3관는 '子斗려 얻드려고 일어나 조'금 号러 

나 4 번 점하시 互.

■ 亞獻復位 : 아헌관몬 자리互 考아자시모­

- 執事取兩位前盤盈退酒 : 집사자S' ^ 신위 앞의 반잔音 취하여 奇音 音 

리 시 •S-

0 행普헌데

■ 終獻請位東向立쁘洗 : 좀헌관은 자러에 나아와 音쭉音 향하여 서서 告 

音 컷으시모.

■ 終獻神位前跪 : 吾립관■든 심위외 앞에 글어앉으시互.

■ 執事先取考化前盤盏化授終獻 : 집사자눈 범서 고위 앞외 반잠音 취 타여



普현관에게 주시모­

- 終獻受執蓋 : 吾헌관은 받아서 잔音 잡으시으.

■ 執事斟酒于盞 : 집 사자■는 잔에 ■슬音 따르시 •SL.

■ 終獻祭之茅上授執事 : 종헌관곤 义사 위 에 게즉하고，잠반音 집사자

에게 쥬시오.

■ 執事受莫于故處 : 집사자는 받아서 몬태의 자리에 늘으시互.

■ 次取她位前盤盞 W授終■獻 : 다音_5■로 버위 앞외 반잠号 취 하여 종 립관에

게 족시오.

■ 終獻受執盞 : 鲁헌 관온 받아서 잔을 잡으시으.

• 執事斟酒于盞 ： 집사자는 々에 寺考 畔旦서모.

■ 祭之茅上W控執事 ; 종립관은 모사 위게 게砰하고, 반잔音 집사자에게

牛시모.

• 執事受莫于故處 : 집 사자는 받아서 분태외 자리 에 놓으시모.

■ 終獻俯 化 興 少退 再拜 : 鲁립관은 곡斗러 얼드러고 일어나 互금 号러

나 4 번 접하시으.

■ 終獻狼位 ; 鲁현관은 자리互 音아가시모.

아헌관이 손을 햇고 향안으至 나아가 끓어앉으면, 좌집사가 반잔鲁 내 

려 아헌관에게 준다. 여기에 우집사가 舎을 따旦五，헌관은 제주한 다음 

좌집사에게 건멘다. 좌집사는 그것을 본래의 자리에 놓는다. 비위의 잔도 

같은 방범으로 올린다. 진적이나 가적하지 않고 헌관은 신에게 早 번 절 

하고 ■제자러로 돔아간다. 早부가 헌작하였기 때문에 네 번 절한디-. 이어 

서 집사자가 신위 앞의 슬을 몰린다.

종헌관은 그날 외빈이 참사하였다면，외빈普 위주로 종헌관을 맡기며， 

외빈이 없을 경우에는 문중외 연장자가 번같아가면서 맡아한다고 한다. 

증헌례는 마지막으로 舍을 올러는 행사이다. 헌작의 방법은 아헌과 동일 

하며，증헌관이 헌작하고 재배한 旱，다옴의 유식을 위해 집사자는 철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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巧) 유식례

유식례는 신에게 옴식을 드시도록 권하는 절차이다. 보통은 첨작과 삼 

시정저로 이루어건다. 합문례斗 계문례는 따互 떼어내어 별도외 절차로 

보기도 하는데，흘기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연속하는 절차로 간 

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할문과 계문까지룰 함께 유식례에 넣어 그 

과정올 기술하기로 한다. 홈기상의 절차는 다鲁파 같다.

主人立於香窠前 : 즉인은 향안 앞에 서시오,

執事者菩飯蓋 : 집사자는 에 砰音 여시요.

據匙 西柄正箸 : 令가락音 꽃고，자'耳가 서족互 가도'4 젓가■락号 바 

S. 夸•시모.

執事者添酌于兩位盞 : 심사자는 寻 불 신위외 잔에 嗦昔 더하시且.

主人化了俯伏 : 4인 이하는 斗4하시모.

祈1드，意款 ： 奇관은 세 번 기침 소리몹 내서으.

主人>*义了興 : 寻°0 이타는 일어나시으.

進茶 音늘音 寿리시모.

熟茶 音놓에 밥音 마시모

鞠躬 극-皆 하시，么-

平身 평신 하시 모.

執事者兩位箭T匙筹 ： 집사자는 寻 奇 심위의 4끼를 내리시互. 

圏飯蓋 : 메 폭멍音 덮으시으.

祝*立發主人之左 ： 奇관은 弓■인의 된폭에 어시 

東向立告利成 : 告쪽으互 향하여 이 音 고라시모.

던저 手인이 향안 앞으互 나아가 선다. 그러면 좌早의 집사자가 각각 

고위와 비위의 메 뚜껍율 열어서 식사롤 준비한다. 다시 舍가락을 앞쭉이 

동쪽으로 가도록 꽃고, 젓가락은 자旱가 서쪽으로 가도록 計여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좌우의 집사자돌이 각각 메 뚜낌에 슬普 받아 신위 앞의



잔에 술을 더한다.

합문은 신이 편안司 식사하도록 방문올 닫丑 제관이 물러나는 것이며， 

계문은 식사를 다 마쳤으므至 문을 열五 音어가는 것이다. 제청이 방일 

경우에는 문을 닫고 나오며，대청일 경우에논 병풍으로 가리거나 병풍 좌 

早외 끝올 접는 형식을 취한다.

오봉종택에서는 병풍으로 가리지도 않고, 병풍으로 끝을 좌우至 접지도 

않는다. 족 함문과 계문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첨작 이旱 주인 이하 

참사자 전원이 早복하여 식사가 晉나기룰 기다리고，측관이 세 번 기침 

소러暑 내는 것으로 식사暑 마쳤음을 고한다.

신이 식사喜 마쳤으면，이어서 차를 옴린다. 우러나라에서는 견통적으로 

승甘을 올린다. 오苦종택에서는 국그릇을 내러고 맑은 音을 올린 다鲁， 

여기에 밥을 만다. 숭늄을 드실 시간을 드러기 위헤 잠시 국궁하여 대기 

한 다옴，申저를 내리고 메 平껍臺 덮는다. 이로써 신은 식사暑 완전히 

마친 것이다.

공식적인 제례의 昔을 알러는 행위롤 ‘고이성(告利成)’이라고 한다. 보 

통 주인이 동쭉 계단 위에 서향하여 서면，축관이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제례가 끝났音을 알러는 의미至 "이성"이라고 외치는 것이 

다. 오봉종택에서는 측관이 동향하여 이성을 고한다.

(9) 사신

제사暑 마치고 조상을 떠나보내는 예식이 사신례이다. 甚기상외 斗정은 

다옴과 같다.

■ 主人WT 皆再拜 : 斗인 이하는 고寻 耳 범 절타시으.

■ 執事W盤효退酒 : 집사자"능 반잔외 奇音 号려시모.

■ 祝合積 焚抓 : 奇관'주곡音 당고, 奇奇号 대斗시모.

■ 主人奉神主廟宇還安 : 4인신4몹 普암하여 고4게 다시 암처타시으.

• 執事撒模禮畢 : 집사자'는 게4를 거■寻고. 게音 마지시모.



‘이성'을 고한 다옴, 참사자 전원온 신주룹 향하여 두 번 절하여 사신의 

예를 마친다. 이때 좌우의 집사자 두 사람은 같이 절하지 않고 대기하다 

가 참사자돌이 절을 마치면 제상에서 잔반을 내려 술을 뢰주기에 붓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다옴에 사신 재배를 한다. 축관은 신주에 도자를 씌 

우고 주득을 닫는다. 이어서 주인이 주득을 봉안하五 다시 사당으로 둘어 

가 교의에 안치하고 사당을 나온다. 그러면 집사자둘은 제牛룰 물려서 옴 

복을 준비하고, 제관둘이 모두 모여 제물을 옴복하는 것으로 제사는 마早 

리 된다.

4. 종손 ■ 종부 이야기

외성의 오봉종택은 신지제(1562-1624)를 불천위豆 모신다. 15대 종손 

신영균은 "불천위는 관적이 동早香지로서 시대적 •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 

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라五 했다. 그는 吾천위외 구국정신，정의구현， 

교육정신 등이 卒대에 계승되고 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손 신영균巧5년 

생)과 종早 최영옥巧9년생)은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했으며，모두 교육자 

줄신이다. 종손은 대학에 재직했으며 종早는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28년 

6개월 간 했다. 종손과 종부는 부모세대의 희생적 삶을 생각하며 어른들 

을 섬기五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고 있었다.

1) 종손 신영균 이야기

신영균은 3남 3녀 중 셋째이다. 교육자이셨던 아버지는 1998년에 작고 

하셨다. 6남매의 장남인 아버지는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동생돌을 공 

早시키고 자식들을 키우셨다. 아버지와 동갑인 어머니는 영양남씨로 의성 

군 점곡면 윤이실에서 18세에 시집오셨다. 어머니의 친정은 재력이 있어 

시집 올 그 당시에 하인도 데리고 오셨다. 어머니가 가난한 종가로 시집



오게 된 사연을 며느리 최영옥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은 어머님대呈 정말 양반집 영양남씨거든요. 윤이실이라고 아세요? 사 

곡 그도 吾 큰 데，…… 영양남씨도 이 아주신가旦다 더 크거든요. (어머님도 

종가에서 오셨어요巧 그렇죠，옛날에는 그러이게네 그런 테 시집旦내는게 큰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그것도 안 旦고 그리이 인제 어머님 할아버지가 이 

불천위제사 때 오셨는거야. 옛날에는 같은 그거 아니라도 다니셨잖아, 이래 

와가 이래 보이 아버님을 보시고 ‘아 괜찮다. 우리 사돈하자’ 그래가 맺어가 

본 것도 없고，그리 뭐 가난한 집에 오셨지 어머님은, 그래도 어머님은 吾 있 

는 집이셨고 친정은 吾 있었고, 없는 집에 오셔가 그래 뭐 시동생 뒷바라지 

아아들 키울라 그래 고생하셨지.

신영균의 아버지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셨다고 한다. 종녀 신정규 

巧0년생)는 아버지는 형제둘과 우애가 깊으셨고 자신에게도 자식둘 잘 키 

우라며 항상 좋은 글을 주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吾아가실 때까지 한학을 

공早하셨다. 신정규가 둘려주는 아버지 이야기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을 읽을 수 있다.

육남매의 닫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지만 그래도 또 동생둘 학교도 시켜야 되잖 

아요，그러니까 어려웠지요. 그래 인자 그 밤에 인자 초저녁에 일쩍 주무시 

고, 밤에 저 강에 요 멀잖아요, 저 강에 소 풀을 베러 갔는데 개가 이렇게 나 

타나가 자꾸 달라 다니드래. 그래가 卒쳐가면서 낫으로 卒쳐가면서 이렇게 풀 

을 베가 인자 집에 둘오는데，요 와 동네 입구에 그 뭐고 집 있잖아요，고게 

오이게네 없어졌早더래. 그래 사뭇 뒤에 따라오고 이러더니 없어져버리더래. 

그래 가마이 생각해旦니까 그게 늑대더랍니다. 알았으면 얼마나 早서웠을까， 

그 인자 달빛이 왜 흰한 밤 있잖아요，어스름 달빛 와 그런 旦륨이래나노이끼 

네 날 다 셨는즐 알고 나가서 일을 했는데，집에 와가 旦니까 새벽인거라，그 

게 녹대야 옛날에 여기 늑대가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아버지는 40년 동안의 교직생활을 마치시고 고향에 돌아와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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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도 애쏘셨다. 특히 아버지는 의성지역 향토문화 旦존에 많은 기 여 

暑 하셨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교직을 약 한 40년 정도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에는 제 아버지께서 여기 고향에 계셨기 때문에 객지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 

고, 또 교직생활하시면서 시音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계셨는데도，

시量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시다旦니까，지역 쪽에서는 덕망을 얻으셨지 

만 실질적인 외부 객지생활에서는 큰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유당 시절에 하다못해 누구누구를 같다가 지지만 해준다 해도, 교감으 

로 발령 내즐게 교장으呈 발령 내즐게, 고 다음에 지역 인근에 면장 자리 하 

나 줄게 이케도，그 신익희 선생님을 계속 존경하시고 이러다보니까, 또 사실 

같은 신씨란 입장에서 그 분을 같다 지지하다 旦니까, 결국 많은 피해도 且시 

고 사회활동도 힘드셨는데, 그 힘드신 가운데서도 교직생활 40년을 早사히 

마치시고，고향에 둘아오신 卒에 지역 활동을 위해서 상당허 노력을 많이 하 

셨습니다. 그 의성문화원에 향토사 연구소 소장을 맡으시면서 즐곧 그 의성지 

역에 있는 향토문화 개발，특허 그 의성지역 봉화가 열일곱 군데가 그 산재해 

있는데 직접 현장을 답사하시면서，그 위치 비석을 마지막에 두 군데는 못 세 

우고 돌아가셨어요. 특히 선고께서는 글씨도 잘 쓰셨는데 국전에도 심사위원 

도 하시다 보니까，의성 • 안동 • 영주 지역에 대표적인 서원 같은데 행사 같 

은 데 참석하시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거기 비해서 저로서는 마 早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손 신영균은 어린 시절 집안 어른둘외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른둘의 제재도 많았다. 그는 그런 

통제暑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유순할 午밖에 없다고 한다.

그 대체적으로 종갓집이 그 성격이 吾 且드람습니다. 뭐 어른둘이 시키는 것 

만 해야 되고 조그마한 것도 통제를 벗어나면 못하게 쌀랐기 때문에, 뭐 어느 

집 없이 아마 종갓집 하게 되면은 종손은 기가 약하고 吾 早드럼고，그 좀 적 

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분둘이 吾 많습니다. …… 받이는 무조



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카는 것만 우리는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친구둘 

간에도 같이 싸움하다 보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싸苦 

많이 했지마는 맨날 하면 맨날 지는 거五. 그러이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그 

저 앞에 그 도呈가 있지마는 도로까지 나가 보지롤 못했어요. 도呈 나가면은 

차에 청기 죽는다. 개울에 목욕하면 뮬에 빠져 죽는다. 뒤에 못이 있는데, 요 

뒤쪽만 쪼금만 나가면은 요개 앉아 계시던 노인분둘이 쫓아와가지고，‘니 어 

디 가노’ 카고, 마 꼬재이 둘고 와서 마 뚜드리 가면서 쫓아 내랐거든요. 이 

러다旦니까 어릴 때 참 목욕 한 번 올케 못했고，친구둘 놀러 을케 못가고, 

밤에만 되면은 노인들이 여 앞에서 쭉 계시다보니까，늘 고만 바깥출입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旦니까, 솔직히 말鲁 드려가지고, 외早 통제가 

자꾸 인제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신영균은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어른돌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이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머쳤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시절을 보냈다. 그 

러나 그도 종손이기에 어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며 살 

았다.

나는 사실 농사짓기 싫어서 그 학早를 전자공학과로 갔고, 어여든지 객지 생 

활할려고 마음을 먹은 이런 상태인데，막상 종손이라는 글레暑 생각하니까, 

결국은 인제 그 주변에 계신 분둘이, ‘니는 그래도 국문학과 정도는 가야 되 

는데 하다못해 국사과라도 가야 되는데，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 

제, 결혼 卒에도 자녀문제，고 다음에 직장생활하면서도 ‘항상 고향을 吾 잊 

지 말아라’ 카는 주위 어른들의 이야기, 그 다옴에 나도 사실 공早도 좀더 하 

고 싶었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도, 묵히 자녀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어쩔 午 없이 포기한 그런 경우가 많이 아쉽다고 봐야五. 대 

학 재직 중에도 국비로써 같 수 있는 그런 여건둘이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둘아오잖아요 그죠? 그걸 다 포기 다 했으니까…

신영균도 종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당시 신영균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최영옥의 고모가 중메暑 했다. 그 당시외 상황을 종



손에게 둘어보자.

선은 아마 한 칠십여 회 정도 봤는 거 같고，그 전에 그 집에 어머니가 ‘아이 

고 됐다 결흔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셨는데，그 지금 현재 집사람의 고모 

가 같이 우리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한번 보라고 해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누가 누군지도 인자 모르겠고 어쨌든 만나旦이 사람 좋 

고 내 얘기 잘 둘어즐 거 같五, 마 이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早조건 결혼 

하자고 이야기한 상태고，아마 그 당시에는 순진해서 그런지 내가 결흔하자 

카이 그냥 따라 왔는 거 같고 아마 그런 거 같애요. 아마 저기 저 선且고 고 

다음 주에 내가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영균은 29세에 결흔을 한다. 그는 종손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를 가장 큰 과제呈 여겨야 했다. 신영균 早早는 결흔한 지 15년만에 

딸을 얻는다. 귀한 딸을 얻기까지 早早는 마움丑생도 심했다.

인제 결흔 이早에는 특히 자녀 문제에 봉착이 되니까, ‘아이구 이놈에 종손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둘고，早리 집사람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록히 그 자녀문제 이런 거 때문에, 개인모임이라든지 우리 가족 

모임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집에 무슨 그 행사 있다든71, 

명절이 되면은 그 애둘이 바글바글 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早리 어머님은 

항상 장자 장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吾 많이 쏘시다보니까, 항상 의기소침 

해 었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半리 가족둘 모임에서도 그 아둘 이야기만 나오 

던은, 우리 어머님께서는 마 기가 팍 죽고 이런 상태고, 아마 집사람도 겉으 

呈 표현을 안 하지化 아마 속으互 울었는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신영균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 딸 

은 종가를 좋아하고 종가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다. 그는 어린 딸을 재울 

때 조상 이야기를 돌려주기도 했다. 신영균은 딸도 종가를 지킬 牛 있는 

외식외 번화를 기대해 본다.



우리 사회 구조가 다 아시다시피 이미 남녀 구별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상속문제 이것도 남녀평등 이런 문제도 있고，선진 외국 같은 경우에 旦면 

은 지금 뭐 국가 통치하는 분들도，남자둘이 하는 관행에서 여자들이 하시는 

그런 국가도 많이 있고，언젠가는 早리 사회도 남자도 종가를 지켜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여자도 종가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이런 의식 번화가 있지 않을 

까 이래 생각 합니다. 고건 아마 사회상으로 조금 어떻게 번하게 될지，아직 

온 우리 시기에서 논하기가 어렵겠나 싶습니다……근데 우리 딸애는 이 집을 

갖다가 지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흐흐흐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주 

시는지요巧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맵니다. 하다못해 뭐 애가 자네 

안 자네, 뭐 15대 할아버지 早슨 이야기 14대 할아버지 이카면서 그거를 한 

구절 노래互 불러 가면서，이제 그 잠을 청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애가 旦통 어릴 때 잠이 안 오면은 그런 노래를 早旦면서, 인제 한 

서너 바퀴 굴러가면, 지절呈 잠을 자는 이런 것도 보고 있고，애도 아직 어러 

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애요.

신영균은 봉제사에 대해 많은 사람둘이 참석해子면 좋겠다고 했다. 제 

상은 간소하게 차리더라도 일가둘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아 

랫대音이 6촌만 돼도 이룸이나 얼굴을 기억하기 힘든 상황이 아쉽기도 

하다­

저도 인제 안동 도산서원이나 또 소수서원이라든지，이런 데 가 봤을 때 상당 

허 검소하게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상은 吾 적게 吾 차리고, 먹 

는 거는 吾 푸짐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상은 旦면은 도산서원 같은 데도 딱 

딱 간략하게 요렇게，그 뢰계선생이 정했는 고런 몇 가지 고거만 딱 해놓고， 

그 다옴에 덕는 것둘은 자기 먹는 것도 좀 가지고도 오고，그 다옴에 인제 나 

눠 덕을 수 있는 만큼 갖고 오셔가지고，푸짐하게 吾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 근데 제사는 아마 다음 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대에는 제사가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둘어요. 근데 인제 준비하는 그 집사람이 

라든지 이런 분둘은 힘둘지만，한 번씩 얼굴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또 좋고， 

저도 우리 할머니 아랫대가 지금 사십 일곱 명이거든요. 사십 일곱 명인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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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금 육촌 되나，가돌이 육촌 이런 경우에는 이름도 지금 잘 몰라요. 또

뭐 하다 못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객지르 나가고 이러면은 가둘 얼굴

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롤 생각한다면 제사지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豆 즐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또한 신영균은 五택의 관리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생활 기반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둘어와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또 고향 마 

을에서 자신이 처신하기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신영균이 종손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알게 해주는 早분이다.

특히 집 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 초창기에는 참 같등이 많았지 

요. 이때까지 선고께서 지키던 집인데 ‘내가 둘와야 되겠다’ 이래 생각도 했 

었지마는，근데 주번에 여건이라든지 내 개인의 활동이 시골이 아니잖아요， 

…… 사실 고향에 와서 언행하나 말 하나 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사실 저 

도 여기 둘오고 싶은 마옴은 晋뚝 같지마는 그 주변 여건이 안 되는 아쉬움 

이 있고...

신영균은 종택이 일반문화재이기 때문에 개 •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유교문화권에 둘어간 의성의 산운 • 사촌의 경우에는 고택관리가 

용이하지만，외성군의 재정에 완전히 의존하는 오봉종택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근데 의성지역에서 지금 그 구분이 두 가지互 돼 있어요. 하나는 일반 문화재 

가 돼 있고 하나는 유교문화권으呈 돼 있는데，산운이나 사촌에는 유교문화권 

으互 해서 지금 그 각 마을에 대한 旦수라든지 고택에 대한 그 수리가 되는 

데，일반 문화재인 경우에 그 의성군 내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 

에, 그 도 지원금을 받디라도 군에서 어느 정도 早담은 해야 돼么 그러이 그 

경비가 우리 군 세수 받아가지丑 이쭉에 루자할 든이 별互 많지가 않아요. 그 

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르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둘고요. 그 다음에 조끔 바람이 있다면은 도에서 조끔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군에 早담을 줄이는 방법 하에서 좀 수리가 됐으면 좋겠나 싶은，근 

데 어쨌든 간에 이게 뿌서지던은 돈은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뿌서지기 전에 

吾 보午暑 빨리빨러 해手면 좋겠다 싶으고요. 그 다옴에 전통 그 부엌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가급적이면온 현대식으로 쓸 수가 있도록 우리 주민 

둘이 와서 이용할 宁 있도록，요런 식으로 좀 바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豆音적인 종택 관리를 위해 "五택관리를 위한 인원 배정，문화재 ■ 

불천위 사당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화재대비를 위한 소방시설，긴급상황 

시 연락체계 구성" 등을 제안한다. 신영균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 

하고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오봉종택을 잘 보존해서 주변 사람둘이 

와서 별 수 있는 공간으呈 만둘고 싶다고 했다. 5~6년 卒 고향으豆 돌아 

와 종택을 가꾸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종손 신영균외 바람이다.

2) 중早 최영옥 이야기

종早 최영옥은 경주최씨로 의성 다인이 五향이다. 최영옥은 초등학교 

교사로 28년 6개월 간 근무했다. 작년 8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평범한 주 

早 생활을 하고 있다. 최영옥의 친정아버지도 교육자셨다. 아버지는 셋째 

아둘이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최영욕은 어린 시절 어 

머니가 조早모暑 섬기는 모습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배웠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조기 귀했잖아요，조기 그거暑 동가리 동동 내가 

지고 소금 단지에 너놓잖아요，너 놓고 한 동가리 딱 내 갔고 인제 밥 우에 

찌잖아요, 쩌선 인제 고것만 드리는거라，할아버지 상에만 올리는거라，또 밤 

을 해도 옛날에 순 보리밥에 가운데만 쌀 탁 해가, 고 밥 탁 떠가 할아버지 

드리고，우러는 막 섞어가 보러밥 먹자나, 그라면 우리는 전早 그 가가 앞에 

가 앉잖는거라, 조기 한 점 얻어 먹을라고. 그렇게 하여튼 본인은 안 먹고 그 

랬죠 뭐.



친정아버지의 월급으로 조부모를 苦양하고 2남 2녀를 키우느라 친정어머니도 五 

생이 많으셨다. 최영옥은 받딸로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교대를 지원했 

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최영옥은 결혼할 사람은 학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최영옥은 스 

吾다섯 살에 고모의 주선으豆 종손과 선을 본다. 그 당시 신영균이 학교에 있다 

는 것 때문에 선보는 것을 꺼렸다고 했다. 최영옥에게 종손이라는 것온 별로 중 

요하지 않았다. 최영옥온 종가를 시音의 큰집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집에 시집 같 때도 종가를 크게 안 봤는 거야. 早리 집이 맨 큰집이 

니까, 제가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설날에 이런 가마솔에 밤을 한 밤솔을 

했는 거야. 그래가꼬 오는 사람 밤을 다 먹였거든요. 뭐 그 정도르 생각했71, 

종가 종早 이런 개념 없이 저는 시집을 갔고 친정엄마가 말렸어요. …… 그래 

가꼬 이 종가라는 걸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그냥 친정 우리 할아버지 할머 

니 집 정도만，早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종가도 아이고，완전 그냥 촌에 큰 

집 정도밖에 안 되는 고런 집인데, 그 정도豆만 생각했는 거예요 저는，그러 

이 인제 시집 같 때 아무 것도 모르고 간 거지. 그래가꼬 학교 게시니까 학교 

는 早조건 안 본다. …그때는 인자 학교 있다 카는 그기 인자 첫째 싫으니 

까 나는 안 본다，그런 거지, 뭐 중손이라서 안 본다가 아이고，이效는데 그 

래 보고 그기 인연이 돼가 보고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최영옥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종부互서 봉제사의 소임을 층실히 했 

다. 제사 준버 때는 대구에 사는 셋째 동서가 최영옥에게 큰 힘이 되었 

다. 학교 출 • 뢰근 시간에 맞추며 기제사暑 준비하느라 잠도 早족했지만 

셋째 동서가 도와줘서 조금은 수월했다고 한다.

대구서 지낼 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날 장을 봐서 부침은 동서가 

합니다. 부침이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라고 부침 빼고 저는 인제 나물 볶고， 

인제 조기 향어 소고기 과일 떡 요거는 제가 하거든요. 제가 장을 보고 동서 

는 인제 찌 짐 거 리 만，인제 장봐서 찌 짐 꾸갔고 갖고 音니다. 그러 면 봐 놓고 

는 새벽에 꾸요, 향어랑 소고기랑 이런 거 꾸 놓고 나吾도 할 宁 있으면 해



놓고 고래 해놓고，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라고 학교 상황이 뢰근 못할 때 있 

잖아요. 그러면 정시에 뢰근해갔고 집에 와서, 그러면은 어머님은 인제 콩나 

물 같은 거는 다둠어 노시지. 다른 것들은 인제 그래 갔고 와서 다른 거 인제 

나물 앉치고，저희둘은 콩나물국 끓이고 탕국 끓이거든요，그러면 탕국 앉치 

고 밤 앉치고 그라고 빠진 거는 달같을 삶는다든지 국수를 삶는다든지，이런 

거는 갔다 와서 해가 그래 합니다. (학교 나가시고 제사 준비하시고 참 쉽지 

않으실건테요巧 예 그렇지，그렇다고 누구 하나 손 벌릴 데가 없거든요. 그나 

마 동서가 셋째거든요. 셋째가 그나마 꾸주니까 舍을 쉬지，찌짐까지 내가 한 

다 하면은 꼬박 새야 되는 거지 인제...

그나마 대구에서 지내는 기제사는 나은 편이다. 불천위 제사 때는 밤 

12시에 제사 지내고 대구에 오면 새벽 4시가 넘기 때문에 잠시 눈을 붙 

이고 출근했다. 그래도 자신은 동서둘이 도와줘서 나은 편이라五 했다. 

시어머니 세대는 더 힘둘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옥은 시어머니가 종가互 시집와서 고생하신 이야기를 돌려주었다. 

최영옥도 며느리로서 시早모님의 희생적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로지 못 사는 집에 오셨잖아. 단지 그 양반집이라 카는 그 하나 

만 보고 오셔가, 오시니까 막내 시동생이 다섯 살인가 그렇더래요. 그러이 시 

동생이랑 큰 시누랑 같거든요. 같이 키웠는거야. 그래 없는 살림에 시할아버 

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이 아버님이 이 동생들을 교육 다 시키고 이랬 

으니까，그래 아버님도 쉽게 말하면, 연수를 가갔고 교감 자격도 받고 올라같 

수가 있는데，그 돈이 없어가 못 받으셨는 거야. 그냥 평교사로 계셨는 거야 

계속，인제 벽지로도 갔다 오면 승진이 되는데 고 집 주위에만 돌았는 거야. 

그 인제 시골집 주번에 苦양초등학교 고 우에 문흥，하여튼 집에서 같 宁 있 

는 곳만 다니신 거야. 인제 자식 동생둘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만큼 가난했 

데요 그 집이, 옛날에 좀 있었던 거 다 괄았데요. 그래 그 가난했는 거를 인 

제 자식 공早 시키고 동생 시키고 그라이게 얼마나 힘둘어, 그러이 어머님도 

안 해본 농사가 없데요. 과수원도 해봤고 벼농사도 옛날에 통일벼 이래가 상 

졌는 거도 있어요. 잘 지었는 사람 그 상도 받아 갔고，그때 상금 받아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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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문하셨다 카더라五 시골에 대문을...

종早 최 영욕온 시 아버 지 를 추억 하며 정 이 많으시 고 법 없이도 사실 분 

이라고 했다. 특히 시아버지가 더운 여롬날 수박을 사서 오셨던 일을 기 

억한다. 아둘 早早가 결흔한 지 巧년만에 귀한 자식을 얻었다고 시아버지 

가 매우 기뻐하셨다고 했다.

애 가졌다고 아주 더운 여름날 수박을 사 갖고 오셨어. 그날 내가 병원을 간 

다고 집을 비웠어. 지금은 그 아파트 재개발해가지고 뜯었는데，좀 이래 언덕 

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 아파트가 牛성 동아아파트라고 수성못 있는 덴 

데，그 무거운 午박을 끔끔 안고 올라오셨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앞집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다시 안고 수박 3던 과일 가게에 그걸 맡기놓五 

가셨더라고 고게 좀, 며느리 애 가졌는데 한 매겨볼라고 오셨는데 고런 게 좀 

그렇고...

최 영 옥은 종早로서 자녀 문제 互 힘 들었지 만 시早모님 은 내 색 하지 않으셨 

다고 했다. 오히려 시부모님은 ‘조상 중에도 서른아鲁에 자식을 남은 사 

람도 있다’고 최영옥을 위로해주셨다. 최영옥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지 

만 15년의 세월을 지내 오면서 마옴을 비웠다고 했다.

최영옥은 시집와서 집안 어른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친정어머니도 

참고 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참으면 집안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서 집안일은 일가 어른들의 뜻을 존중하며 따랐다. 하지만 종부로서 그런 

점이 힘둘 때도 있었다.

아버님 회갑도 年리 시音에서 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거기에 정말로 집기고 

음식이고 전부다 사가지고 가서 시골에 가 했어요. 그런 식으로 너거는 시音 

에서 헤야 된다 그래 둘아가셨을 때도 시골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경대병원에 

한 세 달 계셨나, 세 달 계시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엠볼란스 타고 시골 가셔



가, 다행히 들어가셔 가지고 사당 참배하시고 사랑에 둘어가셔가 운명하셨거 

든요……윤오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옴식은 얼마나 힘들어요, 괜히 상한 거 냈 

다가 큰 일 나. 그러이 그날그날 장봐가 그날그날 쓰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 

하며 하여튼 너거는 시골에서 해라，그래가 그때도 돌아가신 7) 가 한 10년, 

돌아가시五 어머님이 대구오셨으니까 98년도 돌아가시고，그때 시골에서 초 

하早 삭망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 10년 전에도 별로 없었거든요. …… 

그때 민성이 아빠도 수舍했었거든요. 그러이 시音에 못 알린 거지 어머님 혼 

자 계시니, 수술해가지고 그러이 인제 소상날 가는데 실밤이 덜 풀은 상황에 

서 가가 했다니까...

그렇지만 최영옥도 종早互서 보람은 있다. 불천위 제사 때 아헌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종가문화에 서서히 吾둘어 갔다고 하는 종早 

최영옥은 힘둘 때는 시장에 간다고 했다. 사람둘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추스른다.

자기가 힘둘 때, 아이구 내보다 더 이렇게 힘둘게 살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의 버팀목은 되지요. 저는 제가 힘둘고 막 이릴 때는 서문시장에 

가요 대신동에, 서문시장 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막 괄라고 그카는 것 

들 보고 오면 거기서 힘을 얻五 오거든요. 저렇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 

는데，내가 카는게 呈강이다 흐흐흐 사치다 이런 제 마음을 먹五, 돌아올 때 

는 号号 털고，같 때는 마옴도 그렇고 착찰하게 나섰다가，그래 시장 자주 가 

는 편이예요.

이처럼 종早 최영옥은 자신의 마옴을 비우고 추스르는 법을 안다. 또한 

최영옥은 집안 어른돌의 뜻을 따르며 종早의 소임을 층실히 했다. 최영옥 

이 종가문화에 서서司 물둘어같 수 있었던 것은 비움과 낮춤의 자세로 종 

早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5. 종가의 건측공간

1) 종가의 건축

아주신써 오봉종텍(梧峰宗宅)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梯)의 종택으互 그의 사후(死後)에 건립되었다. 종택을 기준으 

互 서쪽에는 기단 위에 지어진 낙선당(樂善堂)이 자러하고 있다. 낙선당 

은 19기년에 중건하였으며，신지제의 아듈 고告(孤松) 신音망(申弘望)의 

강학(講學) 공간이었다.

낙선당과 종텍 사이의 경사진 언덕에 10여개외 吾계단을 오르면 오봉 

사당(梧峰祠堂)이 있다. 기단 위에 지어진 오봉사당에는 아手신써 시조(始 

祖)인 신영미(申英美)와 입향呈(入鄕祖)인 신지제 등 총 5분외 신위(神位) 

가 모셔져 있다.

< 오봉증택 전경 >



1987년 5월 13에 오봉종택의 早속건吾인 오봉사당만을 문화재자료 제 

187호로 지정하여 보존하여 왔으나，사당온 종택의 구성요소이므互，문화 

재자료 제187豆의 지정명청을 "오봉사당"에서 2004년 3월 11일에 "오봉 

종택"으互 변경하고 지정내용을 가당 1동"에서 "종택 일곽(6동)"으互 변 

경하여 旦존計丑 있다.

(1) 안채

오봉종택의 안채는 종택의 동쭉편에 자리하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 

의 괄작지붕의 구조이다. 가운데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편은 건넌방 

이 자리하고 있고 왼편으로 안방과 부엌이 붙어있는 형태를 취하丑 있다. 

안채의 부엌은 약 15년 전 보수한 것이다. 종택은 창건당시 90칸이 넘는 

큰 규모였으나，종손의 조早 때 지금의 규모至 측소되었다고 한다.

< 안채 평면도 >

건吾의 早재롤 살펴보면 창건 당시에 사용했던 早재를 중牛 때 그대로



国—

<안채전경> <창건당시의부재>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부엌 뒤쪽에 있는 보일러실은 종손이 종택에

거주할 때 사용하였으나，지금은 종손이 원격지인 대구에서 거手를 하고 

있어 旦일러■실은 현재 샤워실互 변경되어 있고，보일러 시설돌은 철거 早 

다시 아궁이暑 설치하였다.

(2) 사랑채

오봉종택외 사랑채는 안채외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1’자 평면외 모습 

을 하고 었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 3량외 구조至 되어 있다. 중문을 중 

심으로 좌측은 맞배지붕이 甚라가 었고 우측은 괄작지붕이 올라가 있는 

것이 톡이점이다. 이 사랑채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사랑에 대청이 없다는 

것이다. 중문을 중심으로 좌측온 작은사랑 우측은 큰사랑으로 구분할 수 

었고 큰 사랑방외 우측이 원래 대청이었으나 제 례시 많은 제관이 머早暑 

牛 었는 공간이 早족하여 대청普 방으로 개조하고 뒤쪽에 온돌방 한 칸鲁 

더 달아냈다고 한다.



< 사랑채 전경 > < 큰사랑 내早 >

(3) 낙선당

오봉종택의 낙선당은 안채의 서쭉에 위치한다. 이 낙선당은 19기년에 

중건하였으며, 신지제(中之傑)외 아暑 신홍망(申弓is望)의 강학 공간으로 사 

용되었다. 평면은 ‘一’자형외 정면 4칸 촉면 1.5칸의 겹처마 괄작지붕의 

구조暑 하五 있다. 현재 건吾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五 동네 手민듈의 

쉽터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낙선당 대청의 중심에 있는 기등吾은 원래 

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대듈旦의 보강재로 설치롤 한 것인데，정확 

한 설치 연대는 파악할 午 없다. 낙선당 서쪽에는 신도비가 자리하고 있 

다. 이 신도비의 원래위치는 낙선당 남측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5년 전에



문중외 의견으로 현재 위치로 이동하였다.

< 낙선당 평면도〉

< 낙선당 전경 > < 대청의 기등 >






